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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터보퀀트'로 메모리 시장 위축?…연구주체측 "오히려 수

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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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글이 AI(인공지능)의 단기 기억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
이는 신기술 '터보퀀트'에 대한 논문을 공개했다. 이 기술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
라는 전망이 곧바로 고개를 들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적지 않다.

오히려 터보퀀트 기술이 현실화 되면 운영 비용 절감으로 AI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메모리 반
도체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해당 기술 연구 주체 측에서 나온다.

구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구글리서치 블로그에 터보퀀트 기술 논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
면 터보퀀트는 AI 모델이 긴 대화 맥락을 기억할 때 사용하는 단기 기억 장치인 'KV 캐시'의 메
모리 사용량을 정확도 손실 없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이터 압축 기술이다.

 

쉽게 말해 사용자와의 대화가 길어지면, AI 모델의 요약 메모장 격인 KV 캐시에 쌓이는 데이
터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하게 된다. 터보퀀트 기술은 KV 캐시에 쌓이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함으로써 AI 모델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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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이 같은 논문 내용에 시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메모리 반도
체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주요 메모리 반도
체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전망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기술,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특히 카이스트는 전기및전자공학부의 한인수 교수가 터보퀀트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
실을 알리며, 해당 기술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보퀀트
연구에는 카이스트의 한 교수를 비롯해 구글 리서치, 딥마인드, 뉴욕대 연구진들이 함께했다.

카이스트는 27일 "(터보퀀트를 통한) 기술적 발전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중장기적인 활력
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메모리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결국 AI 서비스가 일상으로 확산돼 훨씬
더 큰 규모의 서비스에서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창출되는 '수요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터보퀀트 기술로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어 AI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이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필요 데이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터보퀀트와 같은 데
이터 압축 기술의 진화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
다.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인 유재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람이 일을 할 때 과거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결론이 나오듯, AI도 '더 기억하는
쪽'으로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AI가 진화할 수록 KV캐시에 쓰이는 데이터 규
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문 만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이 향상됐다고 해서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이 줄었느냐"고
반문한 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터보퀀트는 하드웨어의 변화, 즉
근원적 변화라기보다는 압축 기술의 변화로서, 근원적 변화를 통한 AI 성능 향상 기술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또 만약 터보퀀트 기술로 효율적 저장이 가능해져 필요 메모리가 줄어든다고 하
더라도 이는 AI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AI 시장이 더 커져서 (메모
리 반도체 업황에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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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터보퀀트 기술의 파급 효과에 대해 "결론적으로
압축 기술은 이미 기존에도 존재했던 기술이며 해당 기술을 모든 업체가 사용하거나 보편화
할 가능성 역시 미지수"라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보편화 돼 비트당 수요가 효율화되면 메모리 비용
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AI 서비스의 전체 사용량, D램과 스토리지의 절대적인
수요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도 구글 논문 공개 직후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가 다소 약화하면
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낙폭은 축소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기업의 주가는 전
날 4% 넘게 하락했지만, 이날은 각각 전장 대비 0.22%, 1.18% 하락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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